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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돈이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진부할 정도로 당연한 말이지만 실천은 그리 간단치 않다. 동네 중국 음식점은 대체로 품질과 
가격이 비슷하다. 당연히 재빨리 배달해주는 중국음식점에 주문하기 마련이다. 신속 배달이 돈
버는 첩경이다. 미국의 도미노 피자도 30분내 배달로 일어났고 유명해졌다.. DHL도 ‘세계 더 많
은 곳으로 더 빠르게’를 캐치 프레이즈로 신속 배달자체를 사업으로 일으킨 기업이다. 
 공익 서비스인 119 구조대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산다. 요즘 다양해
지는 ‘직장인 점심 풍속도’를 보자.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 퀵 쌍커풀 수술’도 유행이라고 한다. 
수술시간은 30분! 피부 맛사지를 위한 ‘런치 필’과 ‘퀵 맛사지’도 번창한다. 
 뿐만 아니다. 영어공부 토익(TOEIC)문제 풀이반 낮12시 강좌는 정원이 항상 꽉 찬다고 한다. 
모두가 속도와 시간을 요리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비즈니스 들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시간은 돈이고 스피드는 생명이다. 
 전통적으로 패션 유통사업은 상품의 구매비용 또는 생산비용을 낮게 할수록 이윤이 극대화 
된다는 원가 중심경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다양해지면서 원가
중심 경영보다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대한 예측이 중심과제가 되었다. 예측의 적중율이 높아
야 재고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측의 적중율을 높이는 길은 무엇인가? 상품의 제조 
시기와 판매시기가 짧을수록 정확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내일의 일기예보가 일주
일 후의 일기예보보다 맞추기 쉽다는 말이다. 
 사실 중국이나 인건비가 싼 동남아국가에서 생산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는 상품기획이 최소한 
1년 정도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원가는 30~50%저렴하지만 요즘처럼 패션이 빠른 속도로 변화
하는데 1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 패션흐름에 대처하기 어렵다. 생산기간 뿐만 아니라 운반상 
태풍 같은 기후 사정으로 불확실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판매 시즌이 지나서 
도착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판매적중율이 떨어져 재고가 쌓여 비즈니스의 발
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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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생산은 그렇지 않다. 원가는 중국이나 여타 동남아 국가들보다 비싸지만 상품기
획시기와 판매시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적중율이 높고 패션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다. 생산과 수송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상품기획에서 판매시기까지 
약 45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이루어져서 판매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영성과인 
이익이 최대화 된다. 재고가 쌓이면서 ‘허울좋은 장사’를 하다가 쓰러지는 수많은 패션유통기업
을 교훈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유행, 지역에 따른 고객 입맛의 차이와 판매동향 파악에 따른 데
이터(Data)가 실시간(Real Time)대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상품기획에서 판매시기까지 순
환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완벽하고 투명한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현대 경영은 이와 같이 시간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른바 시간중심경영(Time-
Based Management)이다.


